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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태진 건협 서울시회장(사진 오른쪽 다섯번째)과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(오른쪽 여섯번째)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[대한경제=정석한 기자]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13일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을 만나 서울지역 건설업계 애

로사항과 현안을 논의했다.

이 자리에서 최태진 회장은 “고금리, 고물가 등 영향으로 각종 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영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, 각종 규제 강화로 건설

현장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최 회장은 △서울시 SOC 투자 확대 △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ㆍ확대 △한강 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지

원 △복합공종공사의 공정 발주 문화 확립 등을 건의했다.

이에 임창수 국장은 “건설업계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특히 시민의 안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”고

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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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i' 앱을 다운받으시면
    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    - 명품 컨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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